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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

8,800억 엔 규모의 

2차 경기부양대책 

박정희 선임연구원

 일본 정부는 오는 30일 각료회의를 통해 8,800억 엔 규모의 경기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

자이 신문이 보도함.

 이는 지난달 26일 7,500억 엔1) 규모의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으로 최근 중국의 반일감정으

로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들에 달러 자금을 융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음.

   - 이번 대책은 올해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를 사용한 대책과 재정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엔고대응

책 등으로 구성되며, 특히 해외에 진출했으나 재해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국 기업을 

지원하기 위한 달러자금 융자제도가 포함된 것이 특징임.

 달러자금 융자제도는 일본은행이 금융회사에 저리로 자금을 대출한 후 은행이 기업에 달러자금을 

대출하는 방식임.

   - 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엔을 매도해야 하기 때문에 엔화 값 약세

를 유도할 수 있음.

 이번 경기진작책은 중국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출 감소와 엔고라는 일본 경제의 핵심 

현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도임.

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최대 10조 엔 규모의 달러자금을 마련해 기업들의 해외 M&A 자금을 지원

해 오고 있었으나, 이번 대출조건에 해외진출 기업의 사업 연속성 지원이라는 명목을 추가해 중국 

관련 피해 기업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남.

   -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일본 국내에서 달러 매도-엔 매수 환전이 증가해 엔

고를 부추기게 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도 중국 사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임.

1) 일본 정부는 지난 달 26일 국가재정 4,266억 엔, 지방자치단체의 3,274억 엔을 합쳐 총 7,500억 엔의 경기진작책을 내놓
은 바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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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, 센카쿠 국유화 조치 이후 일본의 대중국 수출은 9월 14.1%, 10월 11.6%로 감소했으며, 

자동차산업도 10월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82%나 급감해 일본기업들의 중국사업 정상화가 가장 

시급한 과제임.

 (니혼게이자이 外, 11/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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